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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안 이유

○ 우리도에는 전국 2,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
이 있는데 두 댐의 저수량은 42.4억 톤으로 이는 수도권 용수 사
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 임에도 우리 지역에 공급하
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.6%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
있는 실정임

○ 또한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 
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으며, 결국 용수부족으
로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리도의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
을 정도임

○ 이에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
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해 
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
형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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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

충북은 공업용수도 배정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가 어려
울 지경에 처했습니다. 2021년 15만톤, 2023년 29만2천톤, 그리고 
2025년이면 33만7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충북은 공
업용수 부족에 대해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
을 호소하였습니다.

우리 충북에는 전국 2,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
댐이 있고 두 댐의 저수량은 42.4억 톤으로 이는 수도권 용수 사
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입니다.

그러나 충주댐과 대청댐이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
약 43.6%로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고 나머지는 타 
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뿐만 아니라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
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고, 
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천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
습니다.

결국 용수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리도의 경제적 손실
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, 수계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
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

이러한 상황에도 환경부는 댐 용수배분 등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
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35년 계획 
수립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.

환경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행 산업단지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
는 수도법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량 산정방법만 고수하고 있
으며 우리도의 현재 상황을 외면해 버린 것으로 즉각 개선되어야 
할 것입니다.

즉,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공
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해   
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
형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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